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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도박행동: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및 다집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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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도박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토대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검정함으로써, 예방
적 차원에서 학교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 실무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대학생의 도박행동과 관련된 선행요인
으로는 인지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그리고 자기통제력을 포함시켰다. 인지적 요인(비합리적 도박신념), 심리적 
요인(우울, 불안), 사회적 요인(부모의 감독, 부모의 지지, 친구의 지지)은 외생변수로, 자기통제력과 도박행동(도박경험, 도박
수준)은 내생변수로 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성별, 음주, 흡연, 인터넷 사용시간, 스마트폰 사용시간, 친구의 
도박행동, 가족의 도박행동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국내의 대학생이며, 근접
모집단은 1개 광역도시와 4개의 지역도시에 소재한 7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대학생 246명이다. 자료수집은 2016년 
1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분석은 SPSS 21.0과 AMOS 20.0 Program을 이용하여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
시하였다. 대학생의 도박행동을 예측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자기통제력의 효과가 가장 크고, 예측된 모든 변수들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도박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개발 시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키는 방
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과 개인의 인지적,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들을 개선시킴으로써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키는 방
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별을 고려한 접근 및 가족이나 친구를 포함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nd tes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college student's gambling 
behavior.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46 college student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pective factors(irrational gambling belief), psychological factors(depression, anxiety), social factors(parental 
monitoring, parental support, friend support), self-control and gambling behavior.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friends and family's gambling behaviors were examin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and AMOS 20.0
programs. Self-control and psychological factors directly affected the college student's gambling behavior, while 
perspective factors and social factors affected it indirectly. The model fit indices of the modified model were suitable
for the recommended levels. The overall study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develop a gambling prevention program 
for college studentsthat reinforces self-control, parental monitoring and support, and friend support while reducing 
irrational gambling belief, depression, and anxiety. An approach that considers gender and a development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family or friends are also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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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합법 사행산업은 1922년에 시작된 경마를 
시작으로, 복권, 경륜, 카지노(강원랜드), 체육진흥투표
권(스포츠토토), 경정이 차례로 도입되어 6대 사행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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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전해 왔다[1]. 이후 불법 오락실과 인터넷 도박의 
성행으로 합법 및 불법 사행산업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

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되었으며, 이용객들이 도박 행
동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도박 중독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2014년 조사[1]에 따르면 일반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4%이며, 최초 경험 연령은 20대가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도박행동은 청소년기에서 초기성
인기로의 전환기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2011년도 국
내의 전국단위조사[3]에서 대학생의 문제도박률이 11%
로 성인의 6.1% 보다 높았고, 2014년도 미국을 포함한 
5개국 대상의 메타분석연구[4]에서도 대학생의 문제도
박률이 10.23%로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도박중독은 심각한 정서적 문제와 다양한 정신과적 

문제를 동반한다[5]. 병적도박자의 29.4%가 자살생각, 
14.2%가 자살시도, 26.6%가 우울증을 경험했고, 저위험
집단이나 위험집단에 비해 자존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6]. 2009년 우리나라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은 약 78조에 이르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산
한 2050년에는 약 36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7]. 
이렇듯 도박행동은 가족 및 사회시스템에 직‧간접적으

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보다 적극적인 도박중독 예

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6,7]. 특히 대학생의 경
우 인터넷을 통한 쉬운 접근으로 일반인에 비해 도박참

여와 문제도박이 더 심각하므로[3], 대학생의 도박 행동
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중재가 요구된다.
대학생의 도박행동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다원적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8,9].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요
인 중 인지적 요인으로는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주요 요

인으로 보았다.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도박에 대한 잘못
된 인지적 오류를 말하는데, 병적도박이나 문제성 도박
자뿐만 아니라 도박을 하지 않거나 사교성 도박자들에게

도 잘못된 인지적 기대가 촉발될 수 있다[5,10]. 또한 개
인적 요인 중 심리적 요인으로 우울과 불안을 고려하였

는데, 우울과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11-16], 도박행동의 주요 선
행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은 사회적 구조 안에서 영
향을 받는데, 도박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선동하거나 
통제하는 가치, 신념, 태도 등은 가족[6,17-19]이나 친구
[17,20]의 도박행동 또는 부모의 감독과 지지[18] 및 친

구의 지지[17,20]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요인은 부모의 감독, 부모의 지지, 
친구의 지지 그리고 친구와 부모의 도박행동으로 보았

다. 그런데 도박과 관련된 다양한 영향요인에 노출된 개
인이 모두 도박행동에 빠지지 않는 것은 자기조절의 역

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박 관련 자극들을 어떻게 이해
하고 어떻게 대처하며, 이 때 발생하는 정서나 감정을 어
떻게 조절하는가에 따라 대처의 성공이 판가름된다[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자기조절 능력으로 

볼 수 있는 자기통제력에 주목하였는데, 자기통제력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문제행

동을 회피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21]. 그러
므로 자기통제력은 대학생의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성별에 따라 도박행동으로의 
영향에 차이가 나는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도박행
동의 경험이나 수준이 높고, 도박행동을 하는 동기에서
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3,6,1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도박행동 경로 중 성별에 따라 영

향을 받는 경로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국내에서 수행된 대학생의 도박행동에 대한 모형구축 

연구를 살펴보면, 중독의 일반이론을 적용하여 문제도박 
발달경로를 탐색한 연구[12],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도박중독 결정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

석한 연구[15], 도박관련 비합리적 신념과 도박행동 간
의 인과적 관계를 탐색한 단기 종단 연구[10], 저수준 도
박행동에 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간

호중재방안을 모색한 연구[9], 개인특성요인과 도박행동
으로의 경로에 대한 생태체계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17]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도박중독의 수준 또는 
경험 중 한 가지만으로 도박행동을 측정하였는데, 본 연
구에서는 도박경험과 도박수준을 모두 포함하여 도박행

동을 측정함으로써 도박경험의 양적인 면과 도박중독수

준의 질적인 면을 함께 고려하였다. 또한 다집단 분석을 
통해 성별, 친구 및 가족의 도박행동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도박행동을 경험과 

수준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고, 이러한 도박행동을 예
측하는 선행요인을 파악하여 그 경로를 설명하고자 구조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도박중독을 예
방하고 중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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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ypothetical model with parameter estimates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도박행동을 설명하기 위

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정하기 위함이
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 대학생의 도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가설적 모형

을 구축하고, 사전 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다.
둘째, 가설적모형의 적합도 및 추정치를 검정하여 대

학생의 도박행동을 예측하는 수정모형을 제시한다.
셋째, 수정모형의 적합도, 추정치 및 효과분석을 하여 

대학생의 도박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최종 구조모형을 

제시한다.
넷째, 다집단 분석을 통해 성별, 가족 및 친구의 도박

행동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1.3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대학생의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간의 경로와 강도를 확인하고,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Kim[2]의 도박행동에 관한 자
기조절 상식모형의 구성요소들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자기조절 상식모형은 도박문제의 핵심을 도박에 대한 

자기조절과 통제력 상실로 보았는데, 도박관련 자극이 
있을 경우 인간의 인지적, 정서적 표상이 나타나고, 이들 
표상에 대한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대처전략으로 인해 대

처성공이 평가될 수 있으며, 이들 표상은 사회적 맥락 안
에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았다[2]. 따라서 도박관련
자극이 있을 경우 대학생의 인지적 요인, 심리적 요인 및 
사회적 요인은 자기조절 전략에 따라 영향을 주고받으며 

도박행동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요인으로 비합리적 도박신념

[2,5,10,11], 심리적 요인으로 우울과 불안[2,6,11,13, 
15,22], 사회적 요인으로 부모의 감독과 부모의지지[18] 
그리고 친구의 지지[17,18,20]를 외생변수로, 자기조절
전략[2]에 해당하는 변인인 자기통제력을 내생변수로 가
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성별[1,3,6,18], 친구의 도
박행동[17,20], 가족의 도박행동[17,19,23]을 조절변수로 
탐색하였다(Figure 1).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써 대학생의 도박행동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그 모형의 적합도와 모형
에서 제시된 연구가설을 검정하는 공분산구조분석 연구

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1개 광역도시와 4개의 지역도시
에 소재한 7개 대학교의 재학생이다. 대상자의 전공학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6호, 2017

200

와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각 대학의 학생회관이나 식

당, 도서관, 강의실 등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조
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위한 추
정방식으로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사용하였는데, MLE에 의한 경우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표본의 크기는 150~400이다. 표본
의 크기가 클수록 입력 공분산행렬과 추정 공분산행렬 

간의 작은 차이에도 민감하여 적합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표본의 크기가 400보다 큰 것은 바람
직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표본 크기 200을 단일기준치
로 사용한다는 기준에 따라 대상자 수의 기준을 설정하

였다. 회수된 설문지 총 270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
답, 고정반응을 보인 설문지 13부를 제외하고, 다변량 
정규성 검사를 통해 11부를 제거하여 총 246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도박경험과 도박수준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도박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관

측변수는 도박경험과 도박수준으로 구성하였다. 
도박경험은 Kwon 등[24]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

다. 도박경험은 도박행동 종류를 크게 7가지로 나눈 것
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10명에게 사전조사를 통하
여 일부 수정하였는데,  ‘금전을 지불하는 온라인게임’, 
‘친구들과 하는 금전이 오가는 카드게임’, ‘컴퓨터(인터
넷)를 이용한 도박성 게임’, ‘복권구입, 주식매매’, ‘화
투’, ‘뽑기’, ‘짤짤이, 돈내기 윷놀이 등’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도박행동의 예와 부연설

명을 질문지에 포함시켰다. 원도구의 신뢰도 값은 
Cronbach’s α=.64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6이었다. 
도박수준은 Ferris와 Wynne[25]이 개발한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CPGI)의 한국판 문제도박척
도(Korean-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K-CPGI)[1]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 중 중독 선별을 
위해 추출된 9문항을 사용했으며, Likert 4점 척도(0=전
혀 아니다, 3=매우 그렇다)로 총합의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도박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10]에서의 Cronbach's α=.93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82였다.

2.3.2 비합리적 도박신념

본 연구에서 인지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5]
가 개발하고 Kwon 등[24]이 수정한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2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있
다. 1요인인 ‘자기과신적·비논리적 추론’은 자신의 도박
능력에 대해 과하게 믿는 것, 실제 가능한 것 이상으로 
도박에서의 승리를 기대하는 것, 도박 과정과 결과를 비
논리적인 방식으로 추론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요인인 ‘기술과대평가적 추론’은 도박에 일정한 구조와 
법칙이 있다고 믿고 운보다 전략 및 기술의 작용을 과대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의 10문항이며, 총합
의 점수가 클수록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은 것으로 해

석한다. 원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24]에서의 
Cronbach's α =.9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0
이었다.

2.3.3 우울과 불안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심리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

여 관측변수인 우울과 불안으로 구성하였다. 우울과 불
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 등[26]이 개발한 청소년 성
격검사 중 하위요인인 우울(8문항)과 불안(8문항)을 추
출하였다. 본 도구는 청소년들의 행동문제, 학업, 비행, 
위기, 정신 병리 등을 예측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
발되었으므로[26], 본 연구에서의 도박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심리적 요인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높음을 의미

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 값은 Cronbach's α는 우울 .74, 
불안 .75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우울 .89, 
불안 .90이었다.

2.3.4 부모의 감독, 부모의지지 및 친구의 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측변

수는 부모의 감독, 부모의 지지 및 친구의 지지로 구성하
였다.  
부모의 감독은 Sttatin과 Kerr[27]의 부모감독

(Parental Monitoring) 척도를 Hwang[2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9문항의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합의 점수
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 아는 정도가 높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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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원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28]에서 
Cronbach's α=.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2였다.
부모의 지지는 Kim[29]의 ‘학생사회지지척도(Student 

Social Support Scale)’를 사용하였는데, 부모, 교사, 급
우, 친구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각각 15문항이다. 그 중 
부모지지 6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으며,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
다. 총합이 높을수록 부모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 값은 Cronbach's α=.92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7였다.
친구의 지지는 Yoo와 Han[30]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

하였다.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세 개의 하위요인
으로 각각 8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친구지지 8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1=전혀 다르다, 5=정말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의 지지를 많이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 값은 Cronbach's α=.91이었
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3였다. 

2.3.5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 Nam과 Ok[21]이 개발
한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장기적인 만족통제’와 ‘즉각적
인 만족통제’ 2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10
문항씩 20문항이다.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
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에서 
Cronbach's α=.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2였다.

2.3.6 성별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도박행동 구조모형은 성별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성별을 조절변수
로 구성하였다.

2.3.7 가족의 도박행동

대학생의 가족의 도박행동에 따라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것으로 가정하여 가족의 도박행동을 조절

변수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가족의 도박행동은 ‘가족 중
에 모험(확률)을 걸고 하는 금전이 오가는 놀이나 게임
을 하는 가족이 있는가?’의 유무를 측정하였다. 다만 가

족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중 한 명이라도 해
당될 경우 가족의 도박행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측정하

였다.

2.3.8 친구의 도박행동

대학생의 친구의 도박행동에 따라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할 것으로 가정하여 친구의 도박행동을 조

절변수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친구의 도박행동은 ‘친구 
중에 모험(확률)을 걸고 하는 금전이 오가는 놀이나 게
임을 하는 친구가 있는가?’의 유무를 측정하였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자가 속한 대학 내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사를 통하여 윤리적 측면
에 대한 심사를 받았다(No. **I-15-212-2). 본 연구의 참
여자에 대한 정보보호를 위해 동의서와 설문지는 불투명 

서류봉투에 넣어서 배포 및 수거하였으며, 연구자가 대
학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자문과 협조를 

구하여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1월 25일
부터 3월 31일까지였고,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20분 내외였으며, 기입된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회수
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
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IBM SPSS 21.0과 
AMOS 20.0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측
정변수들은 서술적 통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자료의 정규성은 왜도와 첨도, 이상치는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를 통해 검정
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합
도, 신뢰도,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도를 검토하였다. 가
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정 및 가설검정은 최대우도 추정

법을, 결측치의 처리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였
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절대적합지수로 χ², 근사
원소평균자승잔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IFI),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터커루이스지수(Tucker and Lewis Index, TLI) 및 비교
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구하였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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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246)
Latent variables Measured variables Range Mean±SD Skewness Kurtosis

Perspective factor
Illogical reasoning 1-5 1.70±0.69 0.90 0.56
Overvalued reasoning 1-5 2.48±0.99 0.00 0.83

Psychological factor
Depression 1-4 1.58±0.55 0.76 0.51
Anxiety 1-4 2.07±0.69 0.33 0.35

Social factor
Parental monitoring 1-5 3.26±0.92 0.34 0.54
Parental support 1-4 3.06±0.56 0.39 0.53
Friend support 1-5 4.06±0.67 1.09 4.55

Self control
Immediately satisfied control 1-5 3.75±0.56 0.04 0.42
Long-term satisfied control 1-5 3.34±0.62 0.74 1.97

Gambling behavior
Gambling experience 0-7 2.74±0.45 0.58 0.66
Gaming severity 0-3 0.79±0.31 1.12 3.88

명적합지수는 PNFI(Parsimony NFI)와 PCFI(Parsimony 
CFI)를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수정모형에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으로 검정하였으며, 성별, 가족 및 친구의 
도박행동에 따른 조절효과 검정을 위하여 다집단 동시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학생 94명(38.0%), 여성 152명
(62.0%)이었고, 학년은 1학년이 104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4학년(65명, 26.4%), 3학년(55명, 22.4%), 2학년
(22명, 8.6%) 순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3세였
다. 종교는 무교가 141명(57.3%)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
를 갖고 있는 경우, 개신교가 60명(24.4%)으로 가장 많
았다. 음주 경험이 있는 대학생 218명(88.6%), 흡연 대
학생은 43명(17.5%)이었으며,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
간은 66.82분,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214.79분으로 나타
났다. 도박행동 최초경험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72명
(29.3%), 초등학교 고학년 62명(25.2%), 중학교 31명
(12.6%), 고등학교 25명(10.2%), 유치원 18명(7.3%), 대
학교 10명(4.1%) 순이었다. 가족(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중 한 명이라도 도박행동을 경험한 경우 108명
(43.9%), 친구의 도박행동 경험이 있는 경우 123명
(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주요 변수의 자료특성과 분포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서술적 통계는 (Table 

1)과 같다. 대학생의 인지적요인은 5점 만점에 비논리적
추론 1.70±0.69, 과대평가적추론 2.48±0.99였고, 심리적 
요인은 4점 만점에 우울 1.58±0.55, 불안 2.07±0.69이었
다. 사회적 요인 중 부모의 지지는 4점 만점에 
3.06±0.56, 부모의 감독과 친구의 지지는 5점 만점에 각
각 3.26±0.92, 4.06±0.67이었다. 자기통제력은 5점 만점
에 즉각만족통제 3.75±0.56, 장기만족통제 3.34±0.62였
고, 도박경험은 7점 만점에 2.74±0.45, 도박수준은 3점 
만점에 0.79±0.31이었다.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정규성 
평가를 하였는데, 모든 변수의 왜도는 0.00∼1.12, 첨도
는 0.35∼4.55로 절대값이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으므로 
정규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다변량 이상치 검사를 위해 
마할라노비스 거리와 유의확률을 확인하여 11개의 케이
스를 이상치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주요 변
수들 간의 상관계수의 절대값 .14∼.72, 공차 .41∼.93, 
분산팽창계수(VIF) 1.07∼2.43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
재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도박행동은 인지
적요인, 심리적 요인과 양의 상관관계, 사회적 요인, 자
기통제력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3.3 연구모형의 분석

3.3.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모형의 검증을 위한 전 단

계로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측정모형
의 적합도 검정 결과, 적합도 지수 χ2 =.002이었지만 대
안적 적합도지수인 RMSEA .06으로 적합한 것으로 분
석되었고, NFI .92, IFI .96, TLI .92, CFI .96, PNFI .47, 
PCFI .49로 전반적으로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11개의 관측변수들은 고정지수(Critical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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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246)
Latent variables Measured variables E C.R. SE CR/AVE SMC

Perspective factor(A)
Illogical reasoning .86 8.41† .94

.85/.74
A&B .04
A&C .32
A&D .05
A&E .35
B&C .51
B&D .22
B&E .05
C&D .42
C&E .36
D&E .06

Overvalued reasoning* 1.00 - .77
Psychological 
factor(B)

depression* 1.00 - .91
.83/.71

anxiety .91 7.99† .77
Self control
(C)

Immediately satisfied control* 1.00 - .81
.74/.59

Long-term satisfied control .54 2.82† .72

Social factor
(D)

Parental monitoring* 1.00 - .63
.76/.52Parental support .81 7.26† .84

Friend support .58 6.24† .69

Gambling behavior(E)
Gambling experience* 1.00 - .81

.71/.55
Gaming severity .16 5.91† .66

E=Estimares; C.R.=Critical Ratio; SE-Standardized Estimates; CR.=Constructive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Reference variable,  †p<.001(C.R.>2.58)

C.R.) 값이 2.82∼8.41의 범위로 나왔고, 기준치인 
2.58(p<.001)보다 크므로 잠재변수를 측정하는데 적합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관측변수에서 잠재변수에 
이르는 표준화 추정치(Standardized Estimate: SE) 값이 
.63∼.94로 기준범위인 .50∼.95에 속하므로 관측변수들
이 강한 수렴타당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잠재변
수들의 개념신뢰도(Constructive Reliability: CR)와 평
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 AVE)이 각각 .7
과 .5를 모두 초과하여 신뢰도가 확보되었으며, 판별타
당도는 AVE값이 상관계수제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보다 크면 확보된다는 기준에 따라 판
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Table 2).

3.3.2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의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는 χ2 .002, 
PNFI .49를 제외하면 RMSEA .06, NFI .92, IFI .96, 
TLI .92, CFI .96, PCFI .51로 수용기준을 만족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검정결과 인지적 요인에서 도박행동으로

의 경로(ɤ=.06, p=.835)와 사회적 요인에서 도박행동으
로의 경로(ɤ=.18, p=.557)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경로를 차례로 삭제하여 가장 최선의 적합도를 보이는 

최종 수정모형을 채택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χ2 .004를 제외하면 RMSEA 

.06, NFI .92, IFI .96, TLI .93, CFI .96, PNFI .49, PCFI 

.54로 가설적 모형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적합도지수가 
상승되었다. 수정모형에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
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학생의 도박행
동은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β=-1.43, t=3.84), 심리적 
요인인 우울과 불안이높을수록(ɤ=.53, t=2.43) 높게 나

타났다. 자기통제력은 심리적 요인인 우울과 불안이 낮
을수록(ɤ=-.56, t=3.63), 인지적요인인 비합리적 도박신
념이 낮을수록(ɤ=-.41, t=3.72), 사회적 요인인 부모의 
감독, 부모의 지지,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ɤ=.19, 
t=2.29)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도박행동에 가장 큰 영
향을 주는 변수는 자기통제력이었으며, 심리적 요인은 
도박행동에 직접 및 간접효과가 있었고, 인지적요인과 
사회적 요인은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간접효과가 있었다. 
표준화 계수를 중심으로 수정모형을 제시하면 (Figure2)
와 같다.

Table 3. Parameter Estimates for Modified Structural 
Model and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N=246)

Exogenous 
variables

End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
(C.R.)

Indirect 
effect
(C.R.)

Total 
effect
(C.R.)

Perspective 
factor

Self control

-.41
(3.72†) - -.41

(3.72†)
Psychological 

factor
-.56

(3.63†) - -.56
(3.63†)

Social factor .19
(2.29*) - .19

(2.29*)
Perspective 

factor

Gambling 
behavior

- .58
(2.56*)

.58
(2.56*)

Psychological 
factor

.53
(2.43*)

.80
(2.00*)

1.33
(2.49*)

Social factor - -.27
(2.14*)

-.27
(2.14*)

Self control -1.43
(3.84†) - -1.43

(3.84†)
Model fitness indexes (hypothetical/modified): χ2=.002/.004, 
RMSEA=.05/.05, NFI=.92/.92, IFI=.96/.96, TLI=.92/.93, CFI=. 
96/.96, PNFI=.49/.51, PCFI=.51/.54 
*p<.05 (.CR.>1.96),  †p<.01 (C.R.>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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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ified model with parameter estimates

3.4 다집단 분석

본 연구에서 다집단 분석을 위한 측정동일성 제약모

형과 집단 간 동일성 제약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성별, 친구의 도박행동 그리고 가족의 도박행동에 따른 
조절효과 적합도 지수는 모두 적합한 겻으로 나타났다

(RMSEA .03~.06, IFI .91~.97, TLI .84~.96, PCFI 
.51~.70). 각 경로에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χ²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는 심리
적 요인이 자기통제력으로 가는 경로에서 여성이 남성보

다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여 ɤ=.57, 남 ɤ=.46, 
p=.002). 친구의 도박행동에 따른 조절효과는 인지적 요
인(유 ɤ=-.50, 무 ɤ=-.35, p=.043)과 사회적 요인(유 
ɤ=-.04, 무 ɤ=.28, p=.009)에서 자기통제력으로의 경로
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도박행동에 따른 
조절효과는 수정모형의 다섯 가지 경로 모두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즉,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을수록 자
기통제력이 낮아지는 경로(유 ɤ=-.45, 무 ɤ=-.36, 
p=.007), 우울과 불안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아지
는 경로(유 ɤ=-.33, 무 ɤ=-.66, p=.038), 부모의 감독, 부
모의 지지 및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

아지는 경로(유 ɤ=.51, 무 ɤ=-.09, p<.001), 우울과 불안
이 높을수록 도박행동이 증가하는 경로(유 ɤ=.68, 무 
ɤ=.64, p=.017) 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도박행동
이 감소하는 경로(유 β=-1.31, 무 β=-1.30, p=.018)에서 
가족의 도박행동 경험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도박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경로를 설명하는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정하여 
대학생의 도박행동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
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자기통제력은 도박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은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도박행동의 총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도박중독
의 원인과 표상은 본인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인지적 
표상과 정서적 표상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기조절전략

에 영향을 주어 대처성공 평가의 결과인 도박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는 자기조절 상식모형[2]의 경험적 검정 결
과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기통제력이 대학생
의 저수준 도박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

으로 나타난 선행연구[8]의 결과와 일관된다. 자기통제
력은 도박행동을 예측하는 선행요인이며[11,22], 도박 
폐해의 심각성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도 작용한다[22]. 
따라서 도박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시 자기통제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도박관련 자극에 
대한 자기통제력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방안

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심리적 요인인 우울과 불안은 도박행동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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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연구에서 우울과 불안이 도박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14,15,17]의 결과와 일관된
다. 또한 부정적 정서적 표상인 우울과 불안이 자기조절
전략을 통해 대처행동결과인 도박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자기조절 상식모형[2]과도 일치된다. 이를 통해 우울과 
불안이 높은 대학생은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고자 도박

행동으로 쉽게 빠져들 가능성도 높지만[5], 자기통제력
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우울과 불안이 높더라도 도박행

동으로의 이행을 낮출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도박중독 뿐만 아니라 각종 중독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

대사회에서 내적 역량인 자기통제력 강화 전략의 모색과 

함께 대학생의 우울과 불안의 원인과 적절한 해결방안을 

파악하고,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간호중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지적 요인인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자기통제

력을 매개로 도박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도박행동의 예측요
인이라는 선행연구[5,8.10,11]의 결과와 일관된다. 병적 
도박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도박을 통해서 돈을 딸 

수 있는 기술이나 도박에 필요한 돈을 어렵지 않게 조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잘못된 신념인 비합리적 도박

신념을 가지고 있다[22]. 그런데 도박에 경험이 없거나 
사교성 도박자라고 해도 은연중에 금전적 보상을 바라면

서 도박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원하는 목표가 실현가능하
다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뒷받침된다면 추동력을 얻게 된

다[5]. 따라서 도박 경험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박이 내포한 

위험성을 알리고 도박에 대한 인지적 오류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도박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홍보와 확대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사회적 요인이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도박행동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의 사회적 요인은 부모의 감독과 지지, 친구의 지지
로 보았는데, 이들 변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
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도박행동 수준을 낮추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가족기능성이 좋은 대학생이 도박
중독의 수준이 낮았고[15], 가족문제가 있거나 비지지적
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에서 도박문제의 위험성이 증가

했다는 연구[18,23]와 가족갈등이 도박행동을 조절한다
는 연구결과[17]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도박에 대한 
포괄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박 문제에 대한 접

근 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가족 간의 긍정적인 상
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도박행동

이 낮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

록 문제성 도박행동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20]의 결과
를 지지한다. 학령기 이후에는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
아짐에 따라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자신의 행동을 선
택하는데 있어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친구의 
지지는 발달과업을 이루는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29]. 
또한 친구를 포함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는 부적응 

문제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완충하며, 좌절을 극복하게 
하고 문제해결과 도전능력을 강화한다[20]. 그러므로 대
학생의 도박예방을 위한 중재방안 마련 시 주변의 친한 

친구와 함께 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을 고려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집단 분석을 통한 성별, 친구 및 가족의 

도박행동 경험에 따른 조절효과에 대해 논의하겠다. 
본 연구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경

로는 심리적 요인이 도박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이다. 
즉 우울과 불안이 증가할수록 도박행동이 증가할 때, 여
성이 남성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도박행동 문제수준
이 높다는 결과[1,3,6,18]가 다수이다. 그런데 도박행동
에 참여하는 동기의 경우, 남성은 ‘여가생활이나 레저목
적’ 또는 ‘짜릿한 흥분과 쾌감을 맛보고 싶어서’가 많았
고, 여성은 ‘복잡한 일들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어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즉 남성들은 흥분을 즐기거
나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들은 우울이나 불안 등
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박행동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요인인 우울과 불안이 도박
행동에 미치는 경로에서 여성이 조절효과가 더 크게 나

타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박행
동 예방을 위한 중재 시 성별에 따른 접근법을 달리한다

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반복 연구를 통
해 다른 경로에서의 성별 조절효과 검정을 제안한다.
친구의 도박행동은 인지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서 

자기통제력으로의 경로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감소하
는 경로에서 친구의 도박행동 유경험일 경우 자기통제력

이 더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감독, 부모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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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증가하는 경로

에서는 친구의 도박행동 유경험일 경우 오히려 자기통제

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각된 주위도
박’ 수준이 높아질수록 초등학생의 도박성 게임행동이 
증가한다는 결과[24]와 대학생의 친구도박행동이 충동
성과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결과[17]
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주변에 도박행동을 함께 
할 수 있거나 묵인하는 동료나 친구들이 많을수록 도박

중독의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

다[3,18,19]. 이는 주변 친구들의 도박행동이 대학생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줌으로써 도박행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친구의 도박행
동이 심리적 요인에서 자기통제력 및 도박행동으로의 경

로에 대한 조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추
후 반복 연구를 통해 그 효과와 의미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의 도박행동은 최종모형의 모든 경로에서 조절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인지적 요인인 비
합리적 도박신념에서 자기통제력의 경로, 자기통제력 및 
심리적 요인인 우울과 불안에서 도박행동으로의 경로는 

가족의 도박행동 유경험 시, 자기통제력이 더욱 낮아지
거나 도박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
지적요인 및 불안이 도박행동으로 가는 경로에서 가족도

박력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Jeong의 연구[17]와도 일치
하는 결과이다. 대다수의 선행연구[6,22,24]에서도 도박
중독자는 주위사람 가운데 도박을 하는 정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나 가족의 도박행동이 대학생의 도박행동에 대

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심리적 요인과 사회
적 요인에서 자기통제력으로의 경로에서는 가족의 도박 

유경험 시 자기통제력이 오히려 상승하는 조절효과가 나

타났는데,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비교할 수는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반복적인 검정이 필요하며, 
가족의 도박행동을 측정하는 도구에 있어서도 본 연구에

서는 가족의 도박행동에 대한 경험유무로만 측정을 하였

는데, 가족의 도박행동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도박의 
수준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가족의 도
박행동의 조절효과가 모든 경로에서 나타난 것은 도박행

동이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가

족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생의 도박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대상의 교육, 

상담, 조기치료 등이 중요하며, 가족 탄력성 강화, 부모
역할훈련 및 상담프로그램 등 가족 개입을 고려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심리적 요인, 인지적 요인 

및 사회적 요인은 자기통제력을 통해 도박행동에 간접적

인 영향을 주었고, 심리적 요인과 자기통제력은 도박행
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자기통제력이 가장 
큰 예측요인인 것은 도박행동에 대한 여러 영향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개인 내적 역량을 강화해야함을 시사한

다. 또한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강화하거
나 개선시킴으로써 자기통제력을 높이는 전략도 필요하

다. 그리고 각 지역의 도박관리센터 또는 정신건강센터
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독예방 및 조기치료 사업은 물론,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정신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대학생의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대학 

당국의 노력이 함께 요구되며, 도박행동을 예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으로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여

가활동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궁극적인 예
방을 위해서는 보다 앞선 시기인 아동·청소년 대상의 학
교보건사업을 통해 건전한 정신건강과 각종 중독에 대한 

조기 예방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횡단적 연구설계이므로 시간경과

에 따른 도박행동의 수준과 경험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과 측정모형 분석 
과정에서 모든 관측변수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엄격

하게 검정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지지와 
감독, 친구의지지, 자기통제력 등의 일부 측정도구가 청
소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이므로 결과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도박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토대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검정함으로

써, 대학생의 도박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중재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구조모형 검정 결과, 대학생의 도박행

동은 자기통제력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

고, 심리적 요인인 우울과 불안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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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개로 도박행동이 높아지며,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요인인 비합리적 도박신념
이 높을수록, 사회적 요인인 부모의 감독과 지지, 친구
의 지지가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도박행동이 

높아졌다. 또한 다집단 분석 결과, 심리적 요인이 도박
행동으로의 경로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효과가 컸으

며, 친구도박 유경험 시 인지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자기통제력으로의 경로에 더 큰 영향을, 그리고 가족의 
도박행동 유경험 시 모든 경로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도박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개

발 시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

할 것과 인지적 요인, 심리적 요인 및 사회적 요인을 개
선 및 강화시킴으로써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별을 고려한 접근 및 가
족이나 친구를 포함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도박행동을 예측하고 설
명하는데 있어 경험적 지식체로 기여할 것이며, 본 연구
모형에서 도출된 이론적 경로들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도

박행동의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 

실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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